
골로새서 개관 

 

1. 개요 

골로새서는 소아시아의 소도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으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유일성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온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2. 저작 연대 

• 일반적으로 AD 60–62 년경, 

•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포함) 

 

3. 저자 

• 사도 바울(Paul) 

•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며, 그의 동역자 에바브라 

(Epaphras)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7–8). 

 

4. 기록 목적 

-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철학적, 율법적, 신비주의적 이단에 대응하기 위함 

-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충만함이 거하며, 오직 그분만이 구속자요, 창조주요, 

교회의 머리이심을 강조 

- 성도들에게 실천적 거룩함과 새 사람의 삶을 권면 



 

5. 단락 구분 

구분 내용 

1장 그리스도의 탁월함, 구속, 교회의 머리 되심 

2장 이단 교훈의 경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3장 새 사람의 삶, 실천적 거룩, 가정과 공동체 윤리 

4장 기도와 복음 전파, 동역자들의 인사 

구조적으로 보면 

1–2 장은 교리적(신학적) 권면, 

3–4 장은 실천적 권면으로 구성됩니다. 

 

6. 중심 메시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옮기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13)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15–16)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2:9)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2) 

→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며, 그 외에 어떤 철학이나 율법, 신비주의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7. 신학적 이슈 



① 고등 기독론 (High Christology) 

• 골로새서 1:15–20 은 신약의 가장 높은 그리스도 찬가로,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 

구속 사역, 교회 통치권을 종합적으로 찬양합니다. 

② 이단 사상 경계 

• 당대 골로새 교회는 혼합주의 이단(유대주의 + 신비주의 + 금욕주의)에 직면함 

• 바울은 이런 비복음적 요소들을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경고합니다 (2:8) 

③ 신자와 새 사람 

• 3 장부터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강조 

• 성화, 공동체의 질서, 가정과 직장의 윤리가 함께 다루어짐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골로새서 해석 

①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론 

•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의 원리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 그리스도는 창조와 구속의 주권자이시며, 믿는 자 안에 계신 소망의 

영광입니다(1:27). 

② 은혜에 의한 구속 

• 인간의 노력, 율법, 금욕 등으로 구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 진리를 지켜냅니다. 

③ 성화의 삶 

• 개혁주의는 칭의 이후의 성화를 중요하게 보는데, 골로새서 3–4 장은 이를 구체적 

윤리와 공동체 실천으로 보여줍니다. 



④ 교회론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가 머리되신 공동체입니다(1:18). 

•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지체로 

살아갑니다. 

⑤ 반이단적 분별 

• 개혁주의는 말씀 중심의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며, 골로새서의 반이단적 

신학은 신학적 분별력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